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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202,797원/80kg이며,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 중

<보도 주요 내용>

  노컷뉴스 1월 14일(일)자 기사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 원 붕괴 

지속…농심도 무너져”에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20만 원 선 보장이 깨졌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22년산 쌀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과 지속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급락했던 쌀값을 20만원 이상으로 회복시켜 ’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년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22년산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신속하게 발표(’22.9.25)하는 등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작년 9월 산지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회복시켰고, 이를 통해 ’23년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

/20kg)으로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23.4.6일, 민당정 간담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❷ 금년 수확기에도 지속적으로 산지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쌀값 불안 시 

신속하게 정부대책을 발표하여 가격을 안정시켰고, 앞으로도 쌀값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쌀값이 안정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수확기에 농식품부는 쌀값 불안시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발표(11.8, 

11.29)하였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산물벼 12

만톤에 대한 전량 정부 인수를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1.12일 기준 85%), 금년 

식량원조 10만톤 중 5만톤을 작년에 비해 매입량이 크게 증가한 농협 물량을 활용

하여 재고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식량원조용 물량도 신속하게 1월부터 정부 

창고로 이고할 계획이며, 정부 양곡 40만톤도 이번 주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재고 수준을 낮출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대책을 통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20만원 이상이 

되어 작년에 비해 8.7% 높은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고, 

작년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 원 수준(70,120원

/벼40kg, 1등급 기준)의 매입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2023년산 쌀의 공공비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저가 판매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 매입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

하여 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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